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. 9. 7 꾸리아 월례회의 

냉담 교우 에 관하여…
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는 2009년 10월 29일자로 “냉담자” “쉬는 교우” 등으로 표현되어 오던 용어를 “냉담 교우”로 확정 발표하였다. 
한국천주교회에서는 1975년에 전체 신자를 기준으로 23.83%의 냉담자율을 기록하였고 1990년대에 냉담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신자 증가율 보다 더 커져 2005년에는 냉담자 비율이 36.42%로 높아졌다.

미래사목연구소는 2010년 2월에 “냉담 교우 모시기 방안 세미나” 를 가졌는데 오늘은 그 내용 중 냉담 교우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.
가장 최근인 2007년에 실시된 가톨릭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신자 의식 조사 보고서 (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) 에 나타난 냉담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1. 직장이나 학업 (=바빠서) 25.2%

2. 성사 (미사, 고해)에 대한 부담 17.1%

3. 신앙의 회의 / 교리 부족  13.6%

4. 신자, 수도자, 성직자에 대한 실망  10%

5. 여가 (취미) 생활  8.1%

6. 가족내 (종교) 갈등 8.1%

7. 자녀 양육 혹은 자녀 문제 4.7%

8. 경제적 부담 / 헌금  3.9%

9. 기타  9.3%

계 100%

이 도표를 통해서,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로 형식적인 전례나 성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재미와 감성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슴을 알 수 있다.
(냉담 교우들에 대한 사목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…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희일 요셉   

